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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유량 관계곡선을 이용한 경년별 수리특성량 변동에 관한 연구

-낙동강 적포교(赤浦橋) 및 진동(津洞) 지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emporal Variation of Hydraulic Characteristics

by the Stage-Discharge Relation Curve

-at Jeokpogyo, Jindong of the Nakdo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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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stage-discharge relation curve made in 2006 is selected with standard curves to

seize the hydraulic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for the temporal variation of the river b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tandard stage-discharge relation curve and the existing stage-discharge

relation curves, water level, cross sectional area, and flow velocity are analyzed. Jeokpogyo and

Jindong which are the key station of Nakdong river are chosen for the study, with respect to the

current river bed to convert the existing stage-discharge curves. The relationships for conversion of

previous data, between water level and flow velocity are got. Also the relation equation between

water level and cross sectional area and water level, flow velocity are derived. These conversion

relationships shows good agreement between observed values and estimated values. It will be very

useful to convert past hydraulic quantitations to current one.

keyword : stage-discharge relation curve, variation of river bed, relation equation of water level-flow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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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하상이 경년별로 변화함에 따라 발생되는 수위-유량 관계곡선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2006

년)의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기준으로 채택하여 일원화시키고, 과거의 하상상태와 경년별로 작성되어 왔던 수위-유

량 관계곡선들과의 관계 및 수위, 단면적, 유속 등에 대한 수리기하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지점으로는 낙

동강의 주요지점인 적포교와 진동 지점을 택하였으며, 과거의 실측 유량값을 최근(2006년)하에서의 유량으로 환산하

였을 때 얻어지는 수위(환산수위)와 과거수위와의 관계 및 환산유속과 과거유속간의 관계 그리고 수위-통수단면적

관계, 수위-유속 관계 등의 상관식을 도출하여 기왕의 많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관해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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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천의 유량자료는 치수와 이수의 양면에서 볼 때

수자원의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자연하천에서의 유량측정은 복잡하고 어

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항시 측정할 수 없고, 대표적인

몇 회의 측정 자료를 토대로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작

성하여 수위의 관측으로 유량을 산출하는 실정이다. 현

재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산하의 전국 5대강 유

역의 376개소에서 수위와 유량 관측을 시행하고 있는

데, 대부분의 수위관측소에서 작성한 수위-유량관계곡

선은 관측수위에 대한 유량의 자료를 회귀분석을 통하

여 구해지고 있으나 이는 수위범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수위-유량 관계곡선식이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수위-유량 관계곡선은 하천단면에서 정기적인 하천

수위와 이에 상응하는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여 수위와

유량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곡선으로 수자원의 변동 상

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수위 관측지점을 제외하고는 매년 수위-

유량 관계곡선을 재작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굴과

퇴적 또는 식생의 성장과 홍수 시 급격한 유량과 유속

의 증가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자연하천 하상의 변화

양상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

상의 변화에 따라 수위-유량 관계곡선의 변동성을 파

악하고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한 환산수위와 환산유량

을 구할 필요가 있다.

1.1 국내·외 연구동향

수위-유량관계에 대한 연구는 19세기부터 시작되었

다. 그리하여 20세기 전반부에는 많은 기술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위-유량

관계곡선식의 형태 및 물리적 의미와 기존방법의 문제

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현재 지수형태의 수위-유

량 관계곡선식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하나의 지수

식으로 특정지점의 유량을 분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

위를 여러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간에 각기 다른

지수식을 적용하고 있다(ISO 1998).

Dickinson (1967)은 편미분에 의한 영유량 수위를 찾

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Dyer (1970)는 Rising float 에

의하여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Pickup and Ringer (1979)는 수로의 특성과 유량간의

관계를 밝히는 개념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El-Jabi et

al. (1992)는 조수간만의 차가 수위-유량관계에 어떤 영

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연구하였고, Smart (1992)는 수

위-유량관계의 불연속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Hershy

(1995)와 ISO (1998)는 수리적 방법, 수학적 방법, 도해

적 방법 및 수치적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Tillery et al.

(2001)은 수위-유량 관계에 대한 잠정적인 오류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내에서는 정흥수 등(1988)은 수리학적 특성을 이용

하여 한강 인도교 수위관측소의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검증하였고, 노재경과 이한구(1999)는 대청댐 유역의 수

문관측소의 예시를 통하여 수위-유량 관계식의 수문학

적 검증방법 유출률, 수문곡선, 댐 유입량과 비교, 유역

면적별 일정기간별 유출량 등을 비교하였고, 추태호 등

(2000)은 감조하천에서 수위에 따른 유량관계곡선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 새로운 식을 제안하였다.

이한구(2003)는 결정계수를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solver

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김삼은 등(2007)은 수

위-유량관계곡선식을 이용하여 곡선식 불확실도 및 평

수시, 홍수시, 상하류 유량비교와 연간 유출률을 산정한

결과 신뢰성 있는 수위-유량관계곡선식 개발하였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의 주요지점인 적포교(赤浦橋)

와 진동(津洞)지점에 대한 2006년의 수위-유량 관계곡

선이 하상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파악해

보고, 이 수위-유량 관계곡선(Stage-Discharge Relation

Curve)을 기준 수위-유량 관계곡선으로 하여 과거 경

년별 하상상태에 따라 작성되어 왔던 수위-유량 관계곡

선들과의 관계 및 수위, 단면적, 유속 등 수리기하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낙동강의 주요지점인 적포교와 진동 수위 관측지

점에서 측정된 수위와 유량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2006년에 수립된 수위-유량관계곡선을 기준

수위-유량관계곡선으로 채택한다.

2) 2006년 하상상태 하에서의 수리기하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거수위와 환산수위와의 관계

식, 과거유속과 환산유속과의 관계식을 도출한다.

3) 과거 하상상태가 각각 다른 경우에 측정되었던 유

량측정 성과 중에서 유량자료는 2006년 하상상태

에서 동일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고, 과거수위를

2006년 단면 상태하의 수위로 환산하여 과거와 현

재의 수위 관계를 경년별로 분석한다.

4) 2006년 하상상태에서 환산된 수위와 단면적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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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과의 관계로부터 유량을 산정하여 과거유량과의

값을 비교한다.

5) 이상의 성과를 요약 정리하여 과거의 유량측정 자

료를 일원화시킨다.

2. 현황 및 기본자료

2.1 적포교와 진동 지점의 경년별 하상변동 상황

적포교와 진동 지점의 경년별 하상단면의 변화를 파

악하기 위하여 과거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측정된 횡

단면 형상을 Fig.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국토해양부,

1990∼1999, 2003, 2006). 횡단면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각 변곡점의 좌표를 중심으로 단면을 분할하여 수위별

통수 단면적을 산정하여 Fig. 3과 Fig. 4에 나타내었으

며, 2006년 하상상태를 기준으로 한 경년별 단면적의

증감율을 Table 1과 Table 2에 수록하였다.

Fig. 3과 Fig. 4, Table 1과 Table 2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적포교와 진동 지점의 단면적은 경년별로 증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유수에 의한 침식작용과

세굴현상, 하상의 인위적인 굴착 등이 일어나, 두 지점

의 단면적이 증대된 것으로 사료된다.

2.2 적포교와 진동 지점의 수위-유량 관계곡선 변

동상황

적포교와 진동 지점의 유량측정 성과를 이용하여 경

년별 유도된 수위-유량 관계곡선식은 국토해양부의 주

관하에 발표되어져 왔으며, 이를 도시하면 Fig. 5와

Fig. 6과 같다.

3. 수위-유량 관계곡선의 해석

자연하천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면경사가 일정하지 않

고 횡단면이 불규칙적인 형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수학적인 계산에 의하여 결정한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로는 수위와 유량관

측의 결과를 도시하여 여러 점을 적당한 근사곡선으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모든 수위에 하나의 수위-

유량관계곡선식을 적용시키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본 절에서는 2006년도의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기준

수위-유량 관계곡선으로 채택하고, 과거 수리특성량과

환산 수리특성량의 관계를 분석하여 2006년 단면 상태

에서 수위별 통수 단면적을 검토한 후, 분석과정에서

산정된 유량과 실측유량의 비교를 통하여 기준 수위-유

량 관계곡선을 검증하고자 한다.

3.1 과거 수리특성량과 환산 수리특성량간의 관계

분석

3.1.1 수위

수위는 하천의 개수계획 수립 시 홍수의 규모를 파

악하는 척도가 되는 수문량으로 유수량과 달리 항시 측

정되고 있다. 그러나 상·하류 구간의 하상경사의 변화

Fig. 1. Temporal Change Shape of Cross

Section at Jeokpogyo

Fig. 2. Temporal Change Shape of Cross

Section at Jindong

Fig. 3. Relationship between Water Level and

Cross Sectional Area at Joekpogyo

Fig. 4. Relationship between Water Level and

Cross Sectional Area at Ji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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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Level (m) 1990 1993 1994 1995 2003 2006

3 -19.6 - - -94.4 -71.2 0.0

4 -34.0 - - -72.1 -50.9 0.0

5 -37.4 -91.9 -95.7 -50.1 -27.7 0.0

6 -38.2 -76.5 -78.1 -37.0 -16.3 0.0

7 -37.5 -64.3 -62.7 -28.7 -7.7 0.0

8 -38.8 -56.6 -53.3 -25.5 -6.3 0.0

9 -39.2 -50.8 -46.6 -22.1 -2.8 0.0

10 -39.3 -46.1 -41.4 -18.9 0.1 0.0

Table 1. The Change of Cross Sectional Area for 2006 Year's River Bed at Jeokpogyo (%)

Water Level (m) 1990 1991 1993 1994 1995 2006

0 -1.58 -1.58 -5.76 -55.17 -46.75 0.0

1 1.81 1.81 -11.60 -43.09 -41.68 0.0

2 -0.66 -0.66 -17.56 -36.74 -35.12 0.0

3 6.15 6.15 -10.64 -29.22 -24.96 0.0

4 3.26 3.26 -12.20 -28.66 -21.51 0.0

5 5.86 5.86 -12.56 -24.15 -17.07 0.0

6 -0.73 -0.73 -17.93 -27.34 -20.96 0.0

7 0.98 0.98 -15.53 -24.18 -16.94 0.0

Table 2. The Change of Cross Sectional Area for 2006 Year's River Bed at Jindong (%)

Fig. 5. Existing Stage-Discharge Relation

Curves at Jeokpogyo

Fig. 6. Existing Stage-Discharge Relation

Curves at Jindong

로 인하여 경년별로 동일한 유량에 대하여도 각각 상이

한 수위를 보인다.

본 절에서는 기왕의 유량측정 성과로서 기록된 수위

자료를 2006년 단면상태 하의 수위로 환산하기 위하여

기준 수위-유량 관계곡선으로 채택된 2006년의 수위-

유량관계곡선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단면에 대한 기하학적인 특성이 변

하여도 그 단면에서의 유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즉, 과거에 측정된 유량이 현 단면 하에서도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여 기준수위로 환산하였다. 과거에 관

측된 수위를 H, 유량을 Q라 하고, 이 유량 Q에 대한

2006년도 단면 상태에서의 수위를 H'이라 할 때 수위와

유량간의 관계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  (2)

여기서,  : 과거 단면의 수위(m)

 : 과거의 유량(㎥/s)

′ : 현재 단면의 수위(m)

  : 함수

Eq. (1)과 Eq. (2)의 좌변은 동일하므로 Eq. (3)이 얻

어진다.

′  (3)

또한, ′   이므로 ′과 를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가정한다.

′   (4)

여기서,  : 함수

따라서 기왕의 유량측정 자료와 기준 수위ㅡ유량 관

계곡선식으로부터 Eq. (3)에 의해 현 상태하의 수위 H'

을 구한 후 과거 관측수위 H와의 Eq. (4)에 의해 함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H'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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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식을 Table 3과 Table 4에 수록하였다. Fig. 7과

Fig. 8은 적포교(2003년) 및 진동(2002년)에 대한 과거

수위와 환산수위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3.1.2 유속

하천 단면의 수리기하학적 특성과 유속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측정된 기준 자료를 바탕

으로 Manning의 평균 유속공식을 이용하여 유속과 수

위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5)

여기서, R : 경심

a, f : 계수

하폭이 수심에 비해 상당히 넓은 경우, 경심 R은 수

심 h로 대치시킬 수 있으므로, 유속과 수심(또는 수위)

의 함수 관계가 성립된다. 즉,

 (6)

여기서,  : 수위(m)

 : 평균유속(m/s)

a, n : 계수

적포교 지점은 2003년, 진동 지점은 2002년에 측정된

유속과 수위를 이용하여 계수 a, n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으며, Fig. 9와 Fig. 10은 수위와 유속간의 이

원화된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Eq. (6)의 관계를 이용하면 과거 유속에 대한 현 단

면 상태하의 유속관계를 추론할 수가 있다. 과거 수위

를 H, 유속을 V라 하고, 현 단면 상태로 환산된 수위를

H', 유속을 V'라 하면 다음 관계가 성립된다.

′ ′  (7)

즉, Eq. (3)으로 구한 현 상태하의 수위 H'을 Eq.

(7)에 대입하면 현 상태하의 유속 V'이 얻어지며, 과

거유속 V와 현 상태로 환산된 유속 V'과의 관계를 검

토할 수 있다.

Table 5와 Table 6은 과거 유속과 현 상태하의 유속

간의 관계식을 구하여 수록한 것이며, Fig. 11과 Fig.

12는 적포교(2003년) 및 진동(2002년)에 대한 과거유속

과 환산유속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3.2 기준 수위-유량 관계곡선의 검증

수위ㅡ유량 관계곡선식에 의해 임의 수위에 대한 유

량을 구하는 방법의 검증을 위해서는 하천유량에 대한

연속방정식을 통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8)

여기서,  : 단면적(㎡)

 : 평균유속(m/s)

Eq. (8)에서   이므로 이를 고려하

면 Eq. (8)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9)

즉, Eq. (9)는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구한 수위ㅡ유량

관계곡선과 같으며, Eq. (8)은 수리학적인 방법에 의해

표현되는 연속방정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유량이 현 단면 상태에서 유하

하게 될 때 그에 대응되는 수위 및 유속, 단면적 등 수

리학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과거

유량과 2006년 단면 상태 하에서 환산된 수위 및 유속

을 이용하여 산정된 유량을 서로 비교하여 본 방법의적

용성을 검토하였다. 2006년 단면 상태 하에서의 유량을

수리학적인 방법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현 단면하

의 수위별 통수단면적을 검토하여 Table 7과 Table 8

로 나타내었다.

Fig. 7. The Relation between Observed Water

Level and Converted Water Level under

the Reference Year at Jeokpogyo (2003)

Fig. 8. The Relation between Observed Water

Level and Converted Water Level under

the Reference Year at Jindon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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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H-H' Relation Equa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1987 ′   0.9967

1990 ′   0.9979

1991 ′   0.9982

1993 ′   0.9983

1995 ′   0.9987

1998 ′   0.9975

1999 ′   0.9984

2000 ′   0.9968

2003 ′   0.9993

Table 3. The Relation Equation between Observed Water Level and Converted Water Level under the
Reference Year at Jeokpogyo

Year H-H' Relation Equa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1989 ′   0.9953

1990 ′   0.9942

1991 ′   0.9920

1993 ′   0.9872

1995 ′   0.9878

1997 ′   0.9980

1998 ′   0.9992

1999 ′   0.9929

2001 ′   0.9934

2002 ′   0.9973

Table 4. The Relation Equation between Observed Water Level and Converted Water Level under the Reference
Year at Jindong

Fig. 9. The Relation between Water Level and

Velocity at Jeokpogyo (2003)

Fig. 10. The Relation between Water Level and

Velocity at Jindong (2002)

과거 유량과 산정유량을 비교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과 같다.

1) 과거유량을 현재유량으로 본다. (Q)

2) 현재유량에 대응되는 수위 H'를 기준 수위ㅡ유량

관계곡선으로부터 구한다.

3) Eq. (6)을 적용하여 수위 H'에 대한 2006년 단면

상태 하에서의 유속 V'을 구한다.

4) Table 7과 Table 8에 수록된 수위와 통수단면적

을 적용하여 수위 H'에 대한 2006년 단면 상태 하

에서의 단면적 A'을 구한다.

5) 연속방정식을 이용하여 산정유량 Qc를 구한다.

6) 과거유량 Q와 산정유량 Qc를 비교하여 지정오차

이내에 들면 수리기하학적인 특성이 특정한 법칙

에 의하여 유지됨을 알 수 있고, 본 방법의 타당

성이 입증된다.

이상의 방법으로 구한 실측유량(과거유량)과 수리기

하학적인 특성변화를 나타낸 관계식들을 이용하여 수리

학적인 방법으로 구한 산정유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Fig. 13과 Fig. 14에 도시하였다.

Fig. 13과 Fig. 14는 수위ㅡ유속 관계식을 이원화한

식에 의한 산정유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직선은

산정유량과 실측유량이 동일한 값을 나타낼 때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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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V-V' Relation Equa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1987 ′   0.9493

1990 ′   0.9492

1991 ′   0.9795

1993 ′   0.9948

1995 ′   0.9998

1998 ′   0.9996

1999 ′   0.9993

2001 ′   0.9997

2003 ′   0.9997

Table 5. The Relation Equation of Past Estimated Velocity and Converted Estimated Velocity under the Specified

Year at Jeokpogyo

Year V-V' Relation Equa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1989 ′   0.9999

1990 ′   0.9999

1991 ′   0.9998

1993 ′   0.9998

1995 ′   0.9995

1997 ′   0.9999

1998 ′   0.9997

1999 ′   0.9997

2001 ′   0.9984

2002 ′   0.9981

Table 6. The Relation Equation of Past Estimated Velocity and Converted Estimated Velocity under the Specified

Year at Jindong

Fig. 11. The Relation between Past Estimated

Velocity and Converted Velocity under

the Specified Year at Jeokpogyo (2003)

Fig. 12. The Relation between Past Estimated

Velocity and Converted Velocity under

the Specified Year at Jindong (2002)

선이며, 두 지점 모두 산정유량이 과거 실측유량과 거의

일치하여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기준 수위ㅡ유량 관계곡선식, 수위ㅡ통수 단면적 관계

식, 수위ㅡ유속 곡선식을 활용하면 과거의 유량측정 자

료를 현 상태하의 자료로 환산할 수 있을 것이다.

4. 비교고찰

자연적인 하상변화 또는 인위적인 하상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자연하천의 횡단면 및 하상경사의 변화는 수

위ㅡ유량 관계곡선 수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수집된 수위, 유량 자료들만으로는 합리적

인 결과를 도출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상의

경년별 변화에 따른 기준 수위-유량 관계곡선 및 수리특

성량의 환산기준은 수공학 분야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자연적인

현상으로 하상이 변화된 적포교 및 진동지점을 대상으

로 하여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자료의 부족과 실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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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Relation Equation Application Rang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0.9711

   ≤  0.9990

   ≤ 0.9987

Table 7. The Relation between Water Level and Cross Sectional Area at Jeokpogyo

Area Relation Equation Application Rang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0.9992

   ≤  0.9996

   ≤  0.9999

Table 8. The Relation between Water Level and Cross Sectional Area at Jindong

Fig. 13. The Comparison of Observed Discharge

with Estimated Discharge by the Water
Level-Velocity at Jeokpogyo

Fig. 14. The Comparison of Observed Discharge

with Estimated Discharge by the Water
Level-Velocity at Jindong

값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수위와 단면적 관계의 오차보

다는 유속의 오차에 따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과 정확한 측정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왕의 주요 홍수위에 대한 적포교 및 진동 지

점의 관측 자료를 2006년 단면 상태 하에서의 수위로

환산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주요 홍수자

료를 수집하였다. 매년 최대 홍수자료는 관측수위와 이

를 이용하여 수위-유량관계곡선으로부터 구한 유량으

로, 유량측정 성과로 얻어진 유량과는 약간 상이한 값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량측정 성과로부터

얻어진 과거수위와 환산수위간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Position Relation Equa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Jeokpogyo ′   0.9927

Jindong ′   0.9868

Table 9. The Relation between Converted Water

Level and Past Water Level

매년 최대 홍수시의 유량이 현 하도상태에 도래하

였을 때의 환산수위를 기준 수위ㅡ유량 관계곡선으로

부터 구한 후, 환산수위(H')와 과거수위(H)간의 관계

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Fig. 15와 Fig. 16에 도시하였

다. Fig. 15와 Fig. 16의 관계에 적합한 최적식은

Table 9와 같다.

여기서, ′ : Converted Water Level (m)

 : Past Water Level (m)

Fig. 15와 Fig. 16에서 보면 환산수위는 과거수위에

비해 증가됨을 알 수 있고, 두 지점 모두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기왕의 주요홍수위에 대한 환산수위는

Table 8과 Table 9에 수록하였다.

Tables 8과 Table 9에서 보면 환산수위가 과거수위보

다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저수위∼중수위 범위에서 환

산수위와 과거수위간의 차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낙동강하천정비계획에 따른 저수로 부분의 확장

과 하상경사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사료된다. 과거수

위와 환산수위의 관계식과 수위ㅡ유속 관계식, 수위ㅡ통

수 단면적 관계식을 이용하여 연속방정식에 의한 유량

을 산정하였으며, 주요홍수위에 대한 환산수위의 관계

식이 적합함을 검증하고, 산정된 유량과 실측유량의 비

교한 결과를 도시하여 Fig. 17과 Fig. 18에 나타내었다.

Fig. 17과 Fig. 18에서 보듯이 적포교와 진동 지점의

과거유량과 산정유량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주요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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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Relation between Converted Water

Level and Past Water Level at

Jeokpogyo

Fig. 16. The Relation between Converted Water

Level and Past Water Level at Jindong

Rank Year Discharge(m3/s)
Historical Flood Water

Level (m)

Converted Water Level

(m)

1 1999 10,849.0 9.93 10.50

2 2000 7,695.5 9.94 10.51

3 2003 7,460.5 10.55 10.99

4 1997 6,846.8 8.6 9.41

5 1995 4,106.4 7.67 8.62

Table 10. The Converted Water Level of Historical Flood Water Level at Jeokpogyo

Rank Year Discharge (m3/s)
Historical Flood Water

Level (m)

Converted Water Level

(m)

1 2002 11,147.0 11.02 11.20

2 2000 9,207.6 10.25 10.55

3 1999 9,020.9 10.49 10.75

4 1998 5,849.2 10.46 10.73

5 1997 6,804.3 8.81 9.3

Table 11. The Converted Water Level of Historical Flood Water Level at Jindong

Fig. 17. The Comparison between Observed

Discharge and Estimated Discharge

for Historical Flood at Jeokpogyo

Fig. 18. The Comparison between Observed

Discharge and Estimated Discharge

for Historical Flood at Jindong

위에 대한 환산수위 관계식의 적합함이 재차 검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하상이 경년별로 변화함에 따라 발생되는

수위ㅡ유량 관계곡선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기준 수

위ㅡ유량 관계곡선과 기왕의 수위ㅡ유량관계곡선간의

관계 및 수위, 유속, 단면적 등 수리기하학적인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서, 얻어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과거의 하상상태에 경년별로 측정된 기왕의 유량

측정성과를 2006년 단면 상태의 수리량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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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과거수위와 현재수위, 과거유속과 현재유속

간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2) 적포교와 진동 지점에서 2006년 단면상태 하의 환

산수위가 과거수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환산유속은 과거유속보다 낮게 나타났다.

3) 유량측정 성과로부터 얻어진 과거수위와 환산수위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환산수위가 과거수위보

다 높게 나왔는데, 이는 저수로 부분의 확장과 하

상경사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사료된다.

4) 기왕의 수위-유량관계곡선식과 수리학적인 유량

산정방법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위-단면적 관계식,

수위-유속 관계식을 개발하고 이들로부터 산정유

량을 구하여 실측유량과 비교하였으며, 매우 만족

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매년 수행이 어려운 수위-유량곡

선의 작성지점이나 하도의 특성상 수시로 하상이 변화

하는 지점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하상변동이 고려된 수위-유량곡선의 작성에도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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